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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5. 7. 6.(일) 12:00 배포 2025. 7. 6.(일) 09:00

농식품부, 여름철 배추 생산·공급 안정을 
위해 총력 대응!

 - 송미령 장관, 강원 여름배추 생육·출하 상황 점검 및 폭염대비 관계기관 역할 당부
 -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재배확대, 생육관리 강화 및 

정부 가용물량 역대 최대 확보·공급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

 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송미령 장관은 7월 6일(일) 강원 평창군에 

위치한 여름배추 재배현장 및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생육 및 출하 상황을 

점검했다. 

  배추는 서늘한 기후(18~20℃)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, 봄, 여름, 

가을, 겨울 사계절에 걸쳐 연중 생산된다. 이 중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

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, 폭우·폭염 등에 매우 

취약해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.

  올해의 경우 짧은 장마로 인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, 기상청에서는 

올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.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

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. 

  우선 농협 및 산지유통인과의 사전 수매계약(4천톤) 및 작목전환(2천톤)을 

통해 여름배추 재배확대를 추진 중이다. 또한 기상재해·병해충 확산에 대비해 

관계기관 합동 ‘생육관리협의체’를 상시 운영하여 약제·예비묘(250만주) 

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 

  아울러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*을 

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톤 수준으로 확보하고, 가격상승 시 

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.

  * 배추 정부가용물량 : 35.5천톤(비축 19, 출하조절시설 8, 유통인 출하약정 7 등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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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송미령 장관은 “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의 생육관리가 매우 

중요하다”고 하면서 “농촌진흥청, 지자체,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폭염 

대비 현장 기술지도, 관수시설 확충,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이 

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”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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